
2022·04·27	 www.eAnSe.com  32  안세재경저널·공인회계사조세저널 (구독신청·세무상담 829-7575)	 2022·04·27

차기 정부의 과제

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/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

이해익 원장 :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�CEO칼럼니스트
• 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,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

• (전)진로그룹 이사�캠브리지총괄전무,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
• 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

• (겸임)한국팔기회고문,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,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
• 서울상대졸업 011-241-8558, haeikrhee@hotmail.com

 드디어 3월10일, 치열하게 경쟁하던 대선투표가 끝났다. 양당후보의 표차는 24만7,077표, 
0.7%였다. 대단히 근소한 표차로 사실상 ‘비긴게임’으로 정치적 출발점은 이제 같다고 볼 수 있
다. 
 특이한 점은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에서 50.5%를 득표, 이재명후보(45.8%)를 4.7%, 31만표차
로 승리했다는 점이다. 이는 부동산정책 무능으로 5년간 서울집값2배 폭등에 따른 문정권에 대
한 심판으로 세상이 다 아는 비문(非文)인 이후보와 송영길 전 당대표가 뒤집어쓰긴 억울한 항
목이라 할 수 있다. 
 더구나 1987년 쿠데타정권 전두환정부 말기 졸속개헌에 따라 대통령직선제 실시 이후 13대 대
선 노태우후보때부터 19대 문재인후보에 이르는 7회 대선을 거치면서 16대 노무현대통령말기 17
대 대선 이명박후보와 정동영후보 때를 제외하곤 모두 전두환, 노태우계열 정당후보가 민주당
계열후보에게 서울에서는 패배했다.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 이번 대선 서울민심의 표출은 문정
부에 대한 철저한 혐오라 할 수 있다. 
 이제 새로이 들어설 윤석열 정부에게는 어려운 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. 
 우선 통계청의 2월말 발표에 의하면 출산율은 해마다 줄어 2020년, 27만명선에서 2021년, 26
만명으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. 합계출산율이 OECD주요국 중 최하 2021년, 0.81명으로 미래가 
지극히 걱정된다. 
 저출산은 핵심노동인구, 국방인력, 교육시스템 등에 거대한 늪으로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. 저
출산문제에 가장 강도높은 대책을 강구한 나라가 프랑스다. ‘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국가가 책
임진다’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출산증가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강력한 가족정책을 
추진했다. 한국도 지난 16년간 380조원을 썼지만 무용지물이라고 한다. 이것 갖고는 간에 기별
이 가지도 않는다는게 프랑스의 역설이다. 그들은 매년 1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. 
 첫째, 가족수당제도. 둘째, 신생아 환영수당. 셋째, 육아휴직. 넷째, 출산휴가. 그래서 프랑스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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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계출산율 1.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 출산·육아에 따른 돈만 지급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. 절
대적인 예산구조조정이 긴요하다. 박근혜정부, 문재인정부 모두 대선공약에 따른 예산구조조정
은 공수표가 됐다. 문정부는 출발초기 국가부채가 2017년 660조2,000억원을 415조5,000억 증
대시켜 1,075조 7,000억원이 됐다. 
 주상복합아파트와 함께 탁아소와 국공립유치원 그리고 병약한 노인을 맡길 수 있는 탁노소가 
함께하는 주탁복합아파트가 나올 차례다.(필자의 칼럼 ‘주탁복합아파트가 나와야’를 참조) 
 한교(韓僑)는 720만명, 한국인구 5,000만명의 14.4%, 한반도 총인구 7,200만의 10%가 되는 
세계최대해외동포국가다. 
 한국의 고등교육받은 젊은이들 약50만명을 해외동포, 한상(韓商)에 공급하여 유대를 심화시
켰으면 좋겠다.(2014년 10월 ‘한교네트워크를 구축하라’참조) 
 러시아 푸틴대통령이 뒤흔든 공급망 해결은 우리만의 핵심기술 틀어쥐고 경제회생에 성공해
야 한다.
 또 문정부 5년동안 부처이기주의로 공무원 17만명이 늘었는데 조직축소가 필요하고 산업부
와 외교부 그리고 공공기관 등 각 부처간 비효율도 살펴봐야 한다. 

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·재정환율

통   화   명 4월 15일(금) 4월 18일(월) 4월 19일(화) 4월 20일(수) 4월 21일(목)

미 달 러 (USD) 1224.20 1230.10 1232.80 1234.90 1237.10

일 본 엔 (JPY) 971.55 971.91 969.45 956.06 967.13

캐 나 다 달 러 (CAD) 970.74 975.07 977.68 979.22 990.39

홍 콩 달 러 (HKD) 156.09 156.83 157.19 157.46 157.71

위 안 화 (CNH) 192.02 192.79 193.24 193.45 192.58

유 로 화 (EUR) 1325.20 1330.66 1328.84 1332.33 1342.75

호 주 달 러 (AUD) 908.05 909.78 906.79 912.28 921.21

싱 가 폴 달 러 (SGD) 902.90 906.02 905.31 902.94 907.46

말레이시아링기트 (MYR) 289.31 290.43 289.76 290.26 288.91


